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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혁신적인 경제에서 정책 인센티브와 정책방향의 개발은 항상 중요하다. 혁신정책은 특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선도

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무선통신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융합

의 발전을 탐색한다. 초기의 관심은 기업자체의 R&D센터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적인 상품의 연구개발보다 

외부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이 대부분이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정책은 자체 제품개발패

턴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Development of policy incentives and policy direction in the innovation economy is always important. Innovations 
policy have characterized industrial dynamics, leading to a transformation of the market structure of the specific  
industry. The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convergence for understanding the change of the wireless 
industry in Daejeon.  Although its initial focus is R&D center, The business model has becom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xternal demand than its own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regional innovation, the wireless 
industry policy should be provided with their own product developmen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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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의 산업은 정책투자 및 혁신환경에 민감하게 반

응하면서 흡수역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혁신경로가 달

리진다. 대전은 지난 10년간 4대전략산업(정보통신, 메
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의 초기조건을 조성

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다. 전략산업의 고용은  

일반 제조업의 3.2%증가에 비해서 11.9%로 높았다. 업
체 수 또한 일반 제조업은 2.2% 증가한데 비해 전략산

업은 7.6%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규모는 일

반 제조업보다 2배에 달한다[1].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

한 투자는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발전조건을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나은 혁신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은 2014년에 

정보기술, 소재, 부품, 기계, 금속 등의 융합과 산업경계

를 초월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전략산업을 재편하였다. 
대전지역의 산업분포, 성장률, 혁신환경 등을 감안하여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

스, 금속가공 분야에 주력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특

히 스마트 IoT분야의 부품, 디바이스, 시스템, 플랫폼의 

융합을 기대한다. 
모든 분야가 연구가 대상이지만 본 연구는 무선통신

융합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대전지역의 지역혁신정책 경로

2.1. 지역혁신이론과 특화

혁신정책은 국가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산업정책, 
혁신클러스터정책 등으로 주로 추진된다. 그럼에도 상

호간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특성이 중복되거

나 위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이론체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가혁신체제는 기업과 입지 간의 진화, 축척 

프로세스, 차별화로서 기술개발을 강조하지만 연구 프

레임 설정에서 실체에 관한 동의를 이루지 못하였다[2]. 
지역혁신체제 또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명확하

지는 않으며 제도적인 규제와 정책, 그리고 교육 등의 

초기조건 개선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혁신체제를 주창

하였던 Lundvall(1999)은 사회적 범주(또는 방법)에서 

기술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한다[3]. 산업정책의 

재평가를 불러왔는데 국제시장의 경쟁력을 지향하는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을 결합하거나 지역개발을 시도하

는 ‘신산업정책’이나 글로벌- 지역 간의 공진화를 기대

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창조전략이 대두되었다[4]. 
일례로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정 하에서 장기적인 

기술로드맵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융

합하고자 하는 경우나 미국처럼 경쟁적인 글로벌비즈

니스를 창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자본(모
험자본 등), 혁신기업, 혁신산업, 혁신지역 등의 요소가 

공진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유럽연합을 지향하면서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소

외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사회재생이나 산업첨단화를 목

표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종합하면 세계의 경쟁방식은 과학기술-산업-지역, 

자본-기업-산업-지역, 사회재생-산업첨단화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경쟁적 차별화가 기

대되고 있는 바, 차별화로서 지역의 산업특화는 지역혁

신이론을 관통하는 일면이 있다.  

2.2. 대전의 산업특화 경로와 무선통신융합

대전지역의 특화는 2002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을 시작으로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

품소재의 인프라, 기업지원서비스 체계의 조성을 시

작하였다. ’02년~’08년까지 전략산업중심센터, 장비

구축, 관련 기업 입주시설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08년~’12년까지  R&D,  기업지원서비스사업(마케

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에 지원하여 

’12년 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추진을 완료하였다. 전
략산업의 업체수 성장세는 년평균 7.7%로 대전 전체 

제조업의 2.4%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서  육성정책은 

성공적이다[표 1].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establishments of 
manufacturing / strategic industries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Manufacturing 718 683 728 796 833 798

strategic industries 223 230 241 253 270 268

2013년 5개 신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였고 다시 2014년~2018년 지역의 8개 대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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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지역주력산업, 타시도간 경제협력권산업)을 특화

하고자 한다. 대전은 주력산업으로서 무선통신융합, 메
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산업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권산업으로서 기능

성화학소재, 광·전자융합, 지능형기계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5].
한편 KSIC코드에 따른 지역특성분석에 의해 무선통

신융합산업의 특화분야는  ①(B2B중심) 무선통신융합

정보기기, ②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③M2M/IoT 디바

이스, ④차량/국방용 무선기기, ⑤ 실내외 측위시스템

이 선정되었다. 특화방향으로는 정보 및 산업기기에 무

선통신기술이 결합된 무선융합기기 및 관련부품으로 

B2B중심의 제품개발이 해당된다. 대체적으로 무선통

신융합관련 기업은 대전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연구

단지 및 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유성구에 집중

되어 있는 편이다. 

Ⅲ. 조사방법

3.1. 조사범주

산업특화가 기업의 혁신성에 의존한다고 할 때 혁신

관점에서 범주를 찾을 수 있다. 혁신은 혁신개발 과정

론과 혁신경영이론의 양축으로 연구되어 왔다. 혁신개

발 과정론은 문제인식, 연구, 개발, 상업화, 적용과 확산, 
그리고 결과라는 개발과정의 보편론과 혁신활동 그 자

체뿐만 아니라 연구, 지식, 시장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혁신경영이론은 제품수명주기가 

산업역동성을 설명한다는 것으로 혁신수명주기가 기술

변화의 근원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혁신은 

신제품 디자인, 제조, 경영, 사업화를 함축하는 과정, 새
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성 높은 제품/공정으로 완성하는 

과정, 신제품(또는 신기술)과 신시장 간의 실행 조합을 

통한 신사업의 추진으로 정의하였다[6]. 
한편 Rothwell(1994)은 혁신이론을 5세대 즉, 1세대: 

기술푸시(push) 이론, 2세대: 시장 풀(pull) 이론, 3세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요구 간의 결합적 혁신과정 이론, 
4세대: 마케팅, 연구개발, 제품개발, 제품 엔지니어링, 
부품제조(공급자), 생산을 거의 동시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적 통합 혁신과정 이론(통합적 마케팅 개념), 그리

고 5세대: 4세대 과정에 기반하여 진행되지만 지속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정보통신 및 시뮬레이션, 
CAD/CAM 등), 공급자, 고객, 경쟁기업 등과의 네트워

크 등을 통한 시스템 통합 및 네트워크 혁신과정 이론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혁신은 대체적으로 공

급측면에서 보다는 수요 측면인 시장에 확인 가능한 개

념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사료된다[7]. 
그러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 대전지역의 초기상황

에서 잠재성과 발전가능성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혁

신을 꿰뚫는 간략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혁신이란 무

엇인가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역으

로 혁신의 실패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통해서이다[8]. 
Ireland 등(2001)은 혁신을 ‘유무형의 자원조합을 통해 

발생하는 창조물을 사업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자원조합의 실패는 곧 혁신의 실패’와 동일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

는 생산조직화의 무능력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장조직화의 무능력’으로 볼 수 

있다[9,10]. 
많은 지표들이 조사되고 중요성이 언급되어야 하겠

지만 혁신역량으로서 생산조직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개

발 역량과 시장조직화를 만들어가는 매출성과는 산업

특화의 가능성을 말한다.   

3.2. 조사방법 및 내용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조사대상 기업은 대전지역사업

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기업데이터의 자료 등을 보

완하여 추출하였다. 총 205개 기업이 추출되었으며, 기
업명, 대표이사, 주소,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생산품 등

을 교차 분석하여 의미가 상실된 검색불가 25사(매출액 

등 관련자료 수집불가 기업), 휴페업 10사, 타소재지 3
사를 제외한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다. 
정책투입의 결과로 인해서 연구개발 역량의 대리변수

로서 부설연구소의 매출액증가율을 분석하였으며 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

설연구소와 연구전담조직 수의 합계를 사용하였다. 매
출액증가율은 매출이 미약한 업력3년 이내의 기업을 제

외하고 116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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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rket size and growth of the wireless communications convergence industry
Industries Business Employ Employ growth(08-12)

Manufacture Surface Mounting 7 114 22.88
Peripherals 11 59 -21.58

Broadcast Equipment 14 222 14.76
Mobile phones 7 688 262.14

Other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22 502 10.48
Radio navigation instruments 11 225 9.59

Electromagnetic, Measuring or testing instruments  38 221 17.23
Sum 110 2,031 20.98

Service System Software Development and Supply 189 1,920 10.58
Computer Programming 118 807 8.01

Computer systems integration and construction 46 901 17.54
Sum 353 3,628 11.48

Table. 3 Establish & Business period(2015)

Present
Private Corporation external auditor IPO Sum

29 126 12 0 167

When established 
Incorporation Split Off Establishment - Sum

6 0 161 - 167

Business period
Over 20 years Within 20 years Within 10 years Within 7 years Within 3 years Sum

3 52 21 60 31 167

Table. 4 R&D center, scale employee(2015)

Research Institute
- - - - Daejeon Outside Daejeon Sum
- - - - 78 6 84

Employees scale
Above 400 Above 100 Above 30 Under 30 Above 10 Under 10 Sum

- 2 19 38 - 58 117*

*Excluding businesses that do not have data.

Ⅳ. 무선통신융합산업의 특화성 분석

4.1. 지역특화와 성과

정보통신산업에 포함되었던 무선통신융합산업을 분

리하여 분석한 결과 ’08-12년 무선통신융합제조업 종

사자 연평균성장률은 20.98%로 전국 성장률 1.98%에 

비해 10배 이상이다[표 2].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성장세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의 설립형태와 업력분포를 보면 신규설립 형태로 법인

이 3/4(126/167)에 달한다. 법인은 법적 의무를 실천해

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인 실현이라는 점

에서 긍정적이다. 업력 또한 어느 시기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산업의 지속성을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산업이 기술기반으로 창업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인 진입은 역

동성을 대변한다[표 3].  
기술 혁신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설연구소도 1/2(84/ 

167)을 넘고 있는데 연구개발지향적인 마인드가 확산

되어 있다. 물론 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하는 정부정

책의 역할도 있겠지만 연구기반의 조성 측면에서 동종

산업의 학습문화는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기업

의 전반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종사자수는 10인 

미만이 1/2(58/117)로 영세한 수준에 있지만 30명 기준

의 기업규모 또한 1/2인 점은 체계적인 비즈니스로 발

전하는 과정임을 말해준다[표 4]. 정보통신산업을 비롯

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일부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적

은 규모로 기업구조화 및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는 

효율적 규모경제(efficient scale economy)의 대상이므

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절대적인 조직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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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les Performance(2014)

1000억 이상 500-1000억 100억-500억 30억-100억 10억-30억 10억 이하 Sum

0 0 8 29 24 54 115**

주: **업력 3년 이내 기업은 조사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융합산업의 매출 성장

율은 정체되어 있다. 산업의 시장 접근력을 매출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때 관련분야 시

장의 일반적인 성장에 비해 대전기업의 접근성은 문제

가 있다. 2012년까지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업력 20년 

기업을 전후하여 2013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이기 때

문이다[표 5]. 매출통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업계

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무선통신융합 관련기업은 소규

모 모듈 시장을 지향하거나, 중견·대기업의 주문생산 

시장,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용역이 매출을 구성하

는 등 무선통신융합산업의 독자적인 시장보다는 의존

성이 높아서 주문과 용역 상황에 좌우되는 연유이다. 
한편 대전의 전체산업에서 1,000억 이상의 매출은 

150여개인데 무선통신융합산업 관련기업은 0이며, 그
나마 100억에서 500억 매출기업이 8개에 그치고 있다

는 점은 대전의 대무선통신융합산업의 시장조직화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5]. 
결과적으로 보면 무선통신융합산업 전반의 시장조

직화 역량은 취약하다는 사실이며 성장성에 의문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시장

조직화의 취약함은 기업이 보유한 현재의 아이템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장벽보다는 독자적인 아이템을 개발

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시장개발이 요원하다. 즉 매출

의 의미보다 시장수요형 신제품개발에 성장방향이 맞

추어져야 한다. 

4.2. 논의 및 시사점

대전의 무선통신융합산업은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미약하고 기업 자체브랜드가 취약하다. 인력

고용의 증가세가 전국 대비 높아서 긍정적이지만 특화

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은 미미하다. 그럼에도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융합의 선도에 있는 국가 출연(연)의 리더십과 이에 

부응하는 무선통신융합관련 기업들의 업력과 연구개발 

역량의 잠재성에 기대가 존재한다. 

시장접근 경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시장조

직화 역량이 미약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매

출 우선보다는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제품 및 시스템 

개발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의 방향을 찾는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지향

적인 혁신개발과정론과 혁신경영이론의 참조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Rothwell(1994)의 5세대 기술사업

화를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무선통신융합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협업그룹의 

개발이다. 협업그룹의 성장이 곧 풍부한 생태계로 발전

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특화 대상으로서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잠재성과 성

장성을 분석하였다. 다종 다기한 혁신의 특성에서 혁신

의 실패란 자원조합의 실패라는 측면을 도입하여 자원

조합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연구개발 역량과 자

원조합의 결과로서 매출성과를 분석하였다. 부설연구

소 등 지식의 정책적 조합이 가능한 잠재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시장접근경로가 용역이나 하청에 

가까운 형태인 연유로 독립적인 시장조직화 능력이 미

미하여 주문 및 용역이 제한되면 매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구나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 

시장 또한 제한적이어서 선도적인 기술개발이나 시장

접근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의 무선통신융합산

업의 관련기업의 보유 기술과 제품은 독자적인 시장진

입이 가능한 창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화방

향이 모호하다.  
대전 무선통신융합산업의 시장과 혁신환경은 현재 

정태적이며 신기술과 신제품, 신사업의 개발보다는 기

존의 비즈니스개발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정태적인 경로의존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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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혁신이론과 특화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정책관점이 초기조건을 조절하는 혁신체제론에서 시장

과 정책의 조합을 고심하는 산업정책이나 혁신클러스

터로 변화하는 흐름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혁신패턴의 

차이라는 점에서 시스템적 불균형의 해소보다는 리더

십을 지니는 산업 특화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술개발과 시장개발을 지향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패턴차이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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